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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재단 소식 ② ｜ 제17회 아산의학상 시상식  

아산사회복지재단은 지난 3월 21일(목) 서울 용산구 그랜

드하얏트 서울에서 제17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열었다. 

기초의학부문 수상자 이창준 기초과학연구원(IBS) 생명과

학 연구클러스터 연구소장과 임상의학부문 수상자 김원영 울

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각각 3억원을 수

여했다.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정인경 한국과학기술원

(KAIST) 생명과학과 교수와 오탁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마취

통증의학과 교수에게는 각각 5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.

기초의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창준 연구소장은 뇌세포

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신경세포를 보조하는 역할로만 알

려졌던 별 모양의 비신경세포인 ‘별세포(Astrocyte)’ 연구로 

치매, 파킨슨병 등 난치성 뇌 질환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성

과를 인정받았다. 

임상의학부문 수상자인 김원영 교수는 20여 년간 응급의학

과 전문의로서 심정지, 패혈증, 허혈성 뇌손상, 급성호흡부전 

등 중증 응급환자의 치료법 개선에 전념하고, 서울아산병원 

응급실장으로서 응급실의 심폐소생술 생존율을 국내 평균 

5%의 6배인 30% 가까이로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받았다.

만 40세 이하의 의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젊은의학자부문의 

정인경 교수는 3차원 게놈(Genome) 지도를 해독해 파킨슨

병, 암 등의 질환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기전을 규명하였고, 오

탁규 교수는 국내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실태 연구로 처방 가

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.

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“진료현장과 실

험실에서 질병 치료와 연구에 매진해오신 분들을 격려하기 위

해 2008년에 아산의학상을 제정했다”며 “수상자 네 분의 훌륭

한 업적들은 우리나라 의과학의 자랑스러운 자산이며, 여러분

의 업적을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는 큰 업적들이 우

리 의과학계에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”고 격려했다.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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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에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.

제17회  아산의학상 시상식 개최  


